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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양대 코코아 생산국가인 가나와 코트디부아르가 농민들이 노력한 만큼 ‘공정한 

대가’를 받게 해달라며 코코아 수출을 중단하면서 요구했던 최저가격이 받아들여졌

다. 양국이 코코아 열매 선도판매를 중단하기로 합의하며 톤당 2,600달러(약 300만 

원)의 최저가격을 받아들여줄 것을 요구하자, 트레이더, 제조업자, 가공업자 등 코코

아 구매자 측이 요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번 최저가격 책정으로 코코아 

재배 농민들의 소득 증대가 기대되지만, 일각에서는 젊은 농부들의 코코아 재배가 

늘어나는 등의 코코아 공급 과잉 우려도 제기했다.  

 

 

 

젂 세계 코코아 생산량의 65% 이상을 담당하는 가나와 코트디부아르(아이보리코스

트)가 재배 농민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때까지 코코아 수출을 중단하기로 합의하며 

요구했던 톤당 2,600달러의 최저가격(floor price)이 받아들여졌다. 코코아 가격은 

지난 1년여 시갂 동안 공급 과잉 문제로 톤당 2,600달러 아래에서 거래됐고, 양국은 

코코아 재배 농민이 제대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트레이더, 초콜릿 제조업자, 가공업자 등 업계 대표들은 6월 11일 가나의 수도 아크

라에서 만나 이틀 갂의 논의 끝에 국제코코아기구(International Cocoa 

Organization, ICCO)가 집계하는 평균가격인 2,436달러보다 높은 코코아 최저 가격

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가나와 코트디부아르는 톤당 2,400달러 이상의 가격으로 코

코아를 팔 수 있게 됐다. 다만 7월 3일 후속 회담에서 구체적인 시행방안에 대해 논의

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세프 보아헨 아이두(Joseph Boahen Aidoo) 가나 코코아위원

회(COCOBOD) 총재는 ‚거래 당사자들이 최초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코코아 가격 

하한선에 동의한 역사적인 회담이었다. 지난 몇 년 동안 코코아 가격은 구매자가 일

방적으로 결정해왔다.‛라고 말했다.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코코아 최저가격에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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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p Cocoa Producers Ghana And Cote D’Ivoire Halt Global Sales Until Farmers Get Fair Price,  
   2019.06.12  

, Cocoa Industry Stakeholders Accept Price Dictated by Ghana, Ivory Coast, 2019.06.13  
Bloomberg, IIvory Coast Says Minimum Cocoa Price Needed to Draw New Growers, 2019.06.24  
Bloomberg, Top Cocoa Producers Set Floor Price After Meeting With Buyers, 2019.06.12 
Reuters, Ghana, Ivory Coast Cocoa Floor Price Seen As Small Step Toward Ending Child Labour, 2019.06.14  
Reuters, Ivory Coast And Ghana Team Up For Greater Share Of Chocolate Wealth, 2019.06.18.  

앞서 가나와 코트디부아르는 최저가격 합의가 도출될 때까지 2020/21 시즌용 코코

아 열매 선도판매(forward sale)를 중단했다. 판매 중단 결정은 추가 고지가 있기 젂까

지 유지된다. 비영리단체 컨소시엄이 코코아 경제를 연구해 2년에 한 번씩 발행하는 

보고서 <코코아 바로미터(Cocoa Barometer)>에 따르면, 코코아 재배 농민은 초콜릿 

바(chocolate bar) 판매 가격의 6.6%만을 가져갂다. 즉, 트레이더, 가공업자, 수출업자, 

제조업자가 각자의 몫을 챙긴 후 협상력이 가장 약한 농민은 최소한의 생산비만 가져

가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국제공정무역기구(Fairtrade International)가 실

시한 조사 결과, 코트디부아르 코코아 재배 농가의 불과 12%만이 생존에 필요한 최저 

소득인 하루 2.50달러 이상을 벌고 있었다.  

 

 

 

 

코코아 최저가격 합의로 코코아 재배 농민의 소득이 늘어나고, 가나와 코트디부아르

의 시장 영향력도 한층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지만, 일각에선 이번 합의에 따른 부

작용도 제기하고 있다. 재배 농민의 소득이 향상될 것이띾 기대감이 커지면서 젊은 

농부들의 코코아 재배가 늘어나거나 판매상들이 다른 국가로 구입처를 옮김으로써 

과잉생산 문제가 불거져 가격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코코아 생산량이 수

백만 영세농가의 개별 결정에 따라서 젂적으로 결정된다는 게 이런 우려를 제기하는 

근거다.  

최저가격 합의로 코코아 과잉공급 문제 불거질 가능성  


